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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의 정치학

• 상처의 사회성과정치학

– 물리적 부상,감염,폭력 뿐 아니라 트라우마적 계기나 상징폭력 등으로부터

비롯된 정동적 부상을 포함 (Solomon 2022) 

– 단지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공유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한 집합적 차원의 효과

(Brown 1995, “wounded attachments”) 

– 천천히 누적된 위해가 개인과 커뮤니티의 희망,결착,상실,역량 등에 영향

(Berlant 2011; Puar 2017) 

– 상처와 부정의의 생산에서권력 역학과 불평등을 드러내며 (Joronen & Rose 

2021), 취약성,역량,사회성의 의미,사회변화의 조건에대해 질문하게함

(Solomon 2022)



상처입은
이들의

퀴어 정치

• 상처입히는 행위와 구조들

– 상처입히는 행위 (acts of wounding): 특정한커뮤니티를

상처입히고, ‘상처입은 이들 (the wounded)’로 만드는 물리적,

상징적,정서적 폭력

– 상처입히는 구조 (structures of wounding):주변화된

커뮤니티를 영속적으로 ‘상처입은 이들’로 만드는 제도적,문화적

구조들

• 상처입은 이들의 퀴어 정치

– 위해와 취약성을 통해 구성된 커뮤니티는 스스로의상처를

어떻게 돌보고 또 정치적 주체로 부상할 수 있는가?

– 퀴어 주체는 어떻게 스스로의 사회적 상처를 회복의 지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회복 (REPARATION)

• 비판적 독해의 방식 (Sedgwick 1997; Wiegman 2014) 

• 역사적 부정의에서 비롯된 위해나 손해에대한 보상을 위한

물질적,제도적 노력들 (Agozino 2021; Menkel-Meadow 

2007) 

• 회복을 위한 일상적 실천 (Chambers-Letson 2006; Kim 

2006; Son 2018) 



회복 작업
(REPARATION 
WORK) 

• 사회적,역사적 상처에 대한결착을 통해
구성된 커뮤니티가 그러한상처와함께,상처
속에서,또 상처를 넘어 살아가고자하는
집합적 노력

• 상처입은 커뮤니티가어떻게상처입히는
구조와 끊임없이 협상하며 일상적 차원의 회복
행위를 실천하는지

• 상처입은 커뮤니티가어떻게다중적 시간성
(과거,현재,미래) 을 규정하는 상처입히는
구조와 맞서는지

• 상처입은 커뮤니티가어떻게상처를 정치적
역량으로 전환하는지

• 상징적,정동적,물질적 노동을 포괄



한국 연구와 정치에서
‘청년’이라는 범주

• 국가 상징으로서의 ‘청년’

– 탈식민,전후 국민국가 건설 과정의 중심 주체 (Kim 2017) 

– 민주화 운동의 지식인 엘리트와 저항세력 리더 (Lee 2007) 

– 금융위기 이후 자기관리의 기술에 빠진 신자유주의적 주체 (Chun 
& Han 2015; Kang & Abelmann 2011; Song 2007) 그리고/또는
실업,주거불안,사회 양극화에 직면한 불안정한 주체 (Cho 2022; 
Choi 2022; Jung 2017) 

• ‘청년’의 이성애규범성

– 청년 범주의 이성애규범적 상상

– ‘청년 세대’ 정치 담론에서 여성과 성소수자의 배제 (배은경 2015; 
정성조 2019) 



한국 성소수자 운동
역사에 ‘청년’을
위치시키기

•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 가한국에서 청(소)년들에
의해결성 (1993)

• 학교 교과서의 동성애혐오적 언어에맞선 최초의 대규모 공개
퀴어 시위 (1997)

• 동성애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 보호” 명목의 최초의 국가
검열 사례 (2001) 및 이에맞선 법적 대응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공적 정치영역에서 “성적
지향”이 최초로 논의된 사례 (2011)



상처입으며 자라기

• 퀴어,트랜스,논바이너리로서 동성애/트랜스혐오적사회에서자라기

– 지속,성장하는 제도화된 동성애/트랜스혐오

– 성소수자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포괄적 성교육 및 사회적
서비스의 부재

• 청(소)년기를 형성하는 다중적인 사회적 상처들

– 가정에서의 언어적,신체적 학대와 ‘전환 치료’ (친구사이
2014; 띵동 2021) 

– 학교에서의 차별 정책,검열,징계,교사와 또래에 의한
괴롭힘과 따돌림 (장서연 외 2014; 홍성수 외 2020) 

– 군대,노동시장/직장,공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성소수자 차별
(정성조 외 2022) 



학내에서의 퀴어 청년
정치

• 조직화,정치화의 생산적 지대로서대학 캠퍼스

– 성인 이행기에 신체적,시간적,관계적으로 고립/집중된 특수한
사회정치적 공간 점유 (Weiss et al. 2012) 

– 사회적 상처와 맞서면서,비교적 안전한 환경에서 이를
성찰하고 회복,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하는 퀴어 청년들

• 연구와 자료

– 한국 퀴어 청년 운동에 관한 1, 2차 자료 분석

– 대학,청년 성소수자 모임연대 QUV 온라인 아카이브
(https://quvkorea.tistory.com) 에 수록된 뉴스레터 및
성명서 (성명서 90건 포함 355건)

– 기타관련 성소수자 단체의 뉴스레터와 성명서,관련 신문 기사

– QUV 활동가들과의 인터뷰 및 참여관찰 (2015-2024)

https://quvkorea.tistory.com/


대학 내 성소수자
학생 단체들

• 선행단체들

– 대학 동성애자 인권운동 협의회 (1996) 

– 대학 동성애자 인권연합 (1997) 

– 동성애자인권연대 (1998)

– 차별금지법 긴급 공동행동 내 대학연대팀 (2007)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 (2014) 

– 약 20여 개 대학 성소수자 모임/단체/동아리로 구성된 연대체

– 성소수자 대학생들의 경험을 공유하고,점차 커져가는 차별과
백래시에 공동대응



학내에서의
상처입히는 구조들

• 제도화된 동성애/트랜스혐오 속에서 부상한백래시

– 수업에서 성소수자 관련 주제의 주변화,교강사의
동성애/트랜스혐오 발언

– 커밍아웃할 수 없게 하는 이성애규범적 또래문화,커밍아웃 또는
아웃팅 이후의 사회적배제와 고립

– 퀴어 학생 행사 대관 거부 및 취소,성소수자 동아리 등록 거부

– 성소수자 학생들의 징계 및 입학 자격 박탈

• 성소수자 현수막과 포스터 훼손 행위의 증가

– 신입 성소수자 학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통해 퀴어
존재가시화,안전과익명성을 보장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전략

– 주요 대학 (고려대,서강대,서울대,이화여대,한양대 등) 에서
현수막,포스터가 절단,도난,소각,훼손되는 사례의 증가와확산





학내에서의
상처입히는 행위들

• ‘상처입히는 행위’로서 현수막훼손

– 이미가해진 폭력과위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표식

만들기

– 퀴어학생들에게 폭력의확대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심기

– 대학내 퀴어학생들의 안전감,소속감,존엄성약화

– 퀴어학생들을 무력한상처입은 존재 (the wounded) 로

위치시키기





퀴어한 상처에
반창고 붙이기

• 회복 작업으로서의반창고 캠페인

– 훼손된 현수막을 반창고로 이어붙여 수선하는 학내
캠페인 전개

– 교체를 통한 은폐나 분노에 기반한 처벌 대신상처와
회복작업을 공동화하기

– 일상적 사물을 회복적 매개로활용하기 (e.g., Jeong 

2023; Kim 2021) 

– 돌봄의 공동 노동을 통해 집단적 가시성과새로운 사회성을
생성

– 상처를 패배나좌절이 아닌 생존과탄력성의 증거로
재전유하기



“QIS 는 혐오의 칼날에 상처입고 숨죽이기보단
상처를 드러내고,혐오의 추악함을 모두에게 보여줄
것이다.상처는 드러내야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성소수자를 ‘이상한 것,’

‘더러운 것,’ ‘내 옆에 없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찢어대는 사회에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증오는 우리를 찢을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할 것이다… 학우들은 기꺼이 QIS 와
성소수자들이 입은 상처에,훼손당한 민주적
정신에 반창고를 붙여줌으로써 다시 한 번 연대를
확인해주었다.혐오로 인한상처는 더욱 단단하게
메워졌으며,이는 성소수자가 앞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며,정체성을 가로질러 타인과
함께살아가는 미래를 짐작하게하는 데 적지
않은 위로가 될 것이다.” (QIS 2016) 



공적 공간에서의
집합적 커밍아웃

• 상처내는 구조 속에서삭제된 퀴어들

– 정치 영역에서 오랜기간 이어져 온 퀴어삭제

– 퀴어개개인들을 ‘얼굴없는 것들’로 축소,퀴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재생산

• 회복 작업으로서집합적커밍아웃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요구하며 전재된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 농성”) 에서 젊은 시위참가자들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며 퀴어이자 정치적 주체로서
집단적으로 등장 (2014) 

– 공적 공간에서 드러난 퀴어 얼굴들:생존과 정치적
주요성의 집단적 표식,고통/취약성을 존재/연대로
전환하며 상처입히는 구조에 도전



‘얼굴없는 것들’에서
정치적 얼굴들로

• 정치적 삭제에서역량강화로

–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힌 대학생들의 학내대표자 선출

(2015-17, 서울대,고려대,연세대,계원예대,성공회대,

카이스트)

– 상처입은 퀴어 커뮤니티의 정치적 주체성을 회복,캠퍼스 생활과

학내 정치에 내제된 이성애규범적 가정에 도전

– 성소수자 의제를 넘어 보다 광범위한 제도적 개혁 주도

(인권센터 설립,인권 가이드라인 마련,성중립 화장실 설치 등)



“1995년 창립된 이래 20년 간 QIS 는 성소수자가 어디에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얼굴은 희미했을 뿐입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선언한 학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그럼에도 지금 돌아보면,서울대학교에서 성소수자는 혹시
모를 가능성,뒷소문,스누라이프의 익명 사용자,밤중에 배포된 ‘퀴어,

플라이’와 대자보의 형태로 존재합니다.김보미 씨의 커밍아웃을
통해 우리는 서울대학교에 이토록 많이 있는 성소수자들에게 얼굴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오늘 또 하나 가지게 된 이
얼굴이 그토록 드문 것이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바다
건너 어떤 나라의 해프닝이거나 음지의 성적 존재로만 인지되어 온
성소수자가,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안에서도 얼굴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놀랄 것이고,어떤 사람은 혐오를
표출할지도 모릅니다.그러나 김보미 씨의 선언으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문장이,적어도
또렷한 얼굴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 세상으로의 변화.” (QIS 2015) 



회복적 미래를
전망하기

• QUV 슬로건“우리의 시대는다르다” (2017)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2016-17)와
이후대선 기간열린 주간 성소수자 촛불문화제에서
소개

– 보다 정의롭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민주적 미래를
상상하며 퀴어 청년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주장

– 상처입히는 구조들에 도전하고 치유적 미래로
나아가고자하는 스스로의 집합적 헌신에대한
수행적 선언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본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60여 대학에 성소수자 모임들이 우후죽순 탄생하고 연대하는

모습에서,성소수자로 커밍아웃하고 당선되는 대학 대표자들의

모습에서,전국 대학 게시판에 쉬지 않고 붙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대자보들에서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다릅니다… 무지갯빛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행사합시다.그래서 보여줍시다.성소수자와 함께 살고 있는,우리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QUV 2017) 



퀴어 청년 조직화에서
새로운 도전들과 변화하는
지형들

• 캠퍼스안팎에서심화되는반성소수자백래시

– 동성애자 군인 색출,처벌 (2017)

– 인천 퀴어 퍼레이드 청(소)년 참가자에대한 물리적 폭력
(2018)

– 트랜스젠더 하사 부당 전역 (2020)

– 여대에 입학한 트랜스젠더 학생에대한 온라인
괴롭힘과 입학 포기 (2020) 

• 캠퍼스정치 및 졸업 후 활동 조건의 변화

–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와대학내 운동의 약화

– 퀴어학생활동가들의 불안정한 성인기로의 진입

• 코로나19판데믹 이후QUV 해소 (2021)



끝에서의 시작

• 전QUV 활동가들이 새로 결성한청년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 (2022) 

– 성소수자 운동과 정치 담론 양쪽에서 퀴어 청년들의 이중적

지워짐에 대한대응



요약과
함의

• 회복 작업과 회복의 퀴어 정치

– 회복을 해석적 실천이나 제도적 보상을 넘어 재개념화하기

– 퀴어 청년들이 스스로와 서로를 지탱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관여하는 상징적,정동적,물질적 노동

– 돌봄,탄력성,희망을 실천하며 과거,현재,미래라는 다중적
시간 속에서 상처와 맞서며 진행되는 지속적 과정

• 청년의 이성애규범적 형상을 퀴어링하기

– 청년을 국가적 운명,경제적 생산성,사회적 위기의 상징으로
구성하는 지배 담론을 넘어서기

– 퀴어 청년을 상처입었지만 동시에 능동적인 정치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기

• 소수자 청(소)년:개인적 고통에서 집단적 저항으로

– 가족 내 거부,탈가정,범죄화 등 개인적 고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춘 서구 자유주의 모델에 도전

– 퀴어 청년을 집단적 저항과 사회적 변혁에 참여하는 핵심
정치 주체로 위치시키기



감사합니다

E M A I L : M J U N G @ L U C . E D U

mailto:mjung@lu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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